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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노자(老子)는｢도덕경｣(道德經)에서앎과삶을변증법적으로풀어낸다.｢도

덕경｣은 앎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논하면서 앎은 그릇된 앎을 덜어 내어

완성되고,1)삶은 앎의 실행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설명한다.2)앎의 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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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之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 取天下 常以無事 及其有事 不足以

取天下.(48장)배우는 것은 날로 더하는 것이요,도를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덜어 내는

것이다.덜고 또 덜어서 하는 일이없게 되면,하는 일이없지만하지 못하는 것도 없게

된다.언제나 일없이 천하를 다스리는 법이니,일거리를 만들어 내면 천하를 다스리기

어렵다.(임채우 역,2008：221)

2)致虛極,守靜篤.萬物竝作,吾以觀其復.夫物芸芸,各歸其根.歸根曰靜,靜曰復命.復命曰常,

知常曰明.不知常,妄作凶.知常容,容乃公,公乃王(全),王(全)乃天,天乃道,道乃久,歿身不

殆.(16장)완전히 비우고,아주 조용함을 지켜라.만물이 다 함께 자라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 되돌아감을 보나니 저 만물은 무성하지만 각기 그 뿌리로 다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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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이치 터득을 통해 만물에 고정된 원칙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의확대로 이루어지고,3)삶의완성은 세상의 변화하는 원리에따르는

자아를확립하여삶을 개척할 때이루어지는것이다.4)｢도덕경｣의논리에

따라 독서를 보면,독서는 만물의 근원적 원리를 깨치는 방법이고,삶을

완성하는토대이다.책을 통하여 만물의 이치를 깨치고,깨친이치에따라

만물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는 것이 독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독서는 책을 통하여 대상의 이치를 깨치게 한다.한 가지 책은 한 대

상의 이치를 알려준다.한 가지 이치의 깨침은 바르지 못한 생각을 버리

게 하여[損]마음에 빈 공간[虛]을 만든다.독자는 이 빈 공간을 이용하여

다른 이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얻는다.이 여유는 다시 책을 읽어

이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더 큰 여유 공간을 만든다.5)이치의 깨침

근원으로 돌아가면 고요해지니 이를 일러 명(明)을 회복한다고 하고,명을 회복하면 영

원하게 되며 영원함을 알면 밝다고 하나니,영원함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게 흉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영원함을 알면통하게 되니,통하면공정하게 되고,공정하면왕이되고,

왕이 되면 하늘과 같게 되고,하늘과 같으면 도를 얻게되며,도를얻으면오래갈수 있

으니,평생 위태롭지 않게 된다.(임채우 역,2008：94)

3)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無名,天地之始；有名,萬物之母.故常無欲以觀其妙,常有

欲以觀其徼.此兩者同,出而異名.同謂之玄,玄之又玄,衆妙之門.(1장)도가 말해 질수 있으

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무는 이 세

계의 시작을 가리키고,유는 모든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세

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이 둘은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을 달리하는데 같이 있다는 그것을 현묘

하다고 한다.현묘하고도 현묘하구나.이것이 바로 온갖 것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로다.

(최진석,2001：21)反者,道之動,弱者,道之用.天下萬物生於有,有生於無.(40장)되돌아

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요,유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니,세상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임채우,2008：186)

4)爲無爲,事無事,味無味.大小多少,報怨以德.圖難於其易,爲大於其細.天下難事,必作於易,

天下大事,必作於細,是以聖人終不爲大,故能成其大.夫輕諾必寡信,多易必多難,是以聖人猶

難之.故終無難矣.(63장)무위의 방식을 행하며 일거리를 없애는 태도로 일을 하고,정해

진 맛이 없는 것을 참맛으로 안다.작은 것을 크게 보고,적은 것을 많게 보며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어려운 일을 하려는 자는 그 작은 일부터 하고,큰일을 하려는 자는 그

작은일부터한다.세상의 어려운일은반드시쉬운일에서시작되고,세상의 큰일은 반

드시작은일에서일어난다.이런이치로성인은 끝끝내 일을 크게벌리지 않는다.그래

서 결국 큰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최진석,2001：453)

5)노자는48장에서‘도를익히는것은덜어내고 또덜어내는것’[爲道日損 損之又損之]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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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바르지못한생각을 버리게하여더큰빈공간을만드는것이다.결국

독서는 마음속의 바르지 못한 생각을 버리는 활동이다.

노자의 관점에서 볼 때 책을 읽고 새로운 이치를 깨치는 것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생각을 덜어 내는 것이다.책을 읽고 한

가지 이치를 깨칠 때마다 한 가지 아집(我執)을 덜어 내는 것이다.이러한

덜어 냄을통하여 큰 이치를깨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것이 앎의

활동인 것이다.노자는 무지(無知)를 말하지 않지만 무위(無爲)에서 유추하

여 보면,무지(無知)는 그릇되게 아는 것이 없음이다.6)독서의 관점에서 보

면책을읽어그릇된지식을모두버린것이무지이다.무지(無知)는무부지

(無不知)로 알지 못함이없는것과상통한다.모든그릇된 지식을 버린 것이

무지이고,그릇된 지식을 모두 버리면 모르는 것이 없게 된다는 말이다.

앎은 삶을 이끌어간다.독자는 책 한 권을 읽어 하나의 이치를 깨친

만큼의 지혜를 갖게 된다.독자는 깨친 그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바른 삶

을살아갈수있다.많은책을읽어많은이치를깨쳤다면 깨친만큼의지

혜를갖는다.그독자는지혜를가진만큼의바른 삶을살아갈수있게된

다.노자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무위(無爲)라고 하였다.무위는 그릇된

행위를 하거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모

든 행위가 바르게 되기에,무위(無爲)는 무불위(無不爲)와 같다고 한다.7)무

불위는‘행하지않는것이 없다’는 뜻인데 그속뜻은‘그릇된행동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치에 맞게 한다’는 것이다.그래서 노자는 ‘도(道)는 스

스로 그러함(自然)을 본받아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8)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독서는 무지(無知)를 이루고,무위(無爲)를 추구하

로 말하고(각주 1참조),5장에서‘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은 그치지 않고,움직이면 움

직일수록 생명력이 넘친다’[虛而不屈,動而愈出](최진석,2002：65)이라고 말한다.

6)知不知上,不知知病.(71장)세상 사람이 무지(無知)의 경지를 안다면 최상의 사람이고,모

르면서억지로안다하거나허망한마음으로잘못안다하면병통이다.(송찬우역,2000：

224)

7)道常無爲而無不爲.(37장)도는 항상무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최진석,2002：

299)

8)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25장)사람은 땅을 본받고,땅은하늘을본받으며 하늘

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최진석,2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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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이다.이는 독자가 스스로 그러한(自然)삶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독자가 무위적 읽기를 통하여 이루어야 하는 삶은 ‘온삶9)’이라고 할 수

있다.책을 읽어 온전한 삶을 이루려는 생각은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지

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것이다.우리는 노자

가 말하는 방법으로 읽기를 바라고,읽기를 하고,학생들에게 이 방법의

읽기를 해보라고 권유해 볼 수 있다.읽기를 강조하고,읽기를 권장하는

것은 읽기를 통하여 앎을 얻고 온삶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

론 노자의 인식 논리에 따른 읽기 논의는 낯설고,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도 있다.그렇다고 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읽기나 읽기 교육에 대한 논

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논의에서는 노자가 ｢도덕경｣을 통하여 밝힌 인식 논리를 읽기 교

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한다.이를 통하여 무위적 읽기 원리를 밝혀

읽기 교육의 접근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무위적 읽기에 대한 접근은

읽기의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는 시도이고,새로운 읽기 교육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이를 통하여 읽기와 읽기 교육 탐구의 장

을 넓히고,읽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는 것이다.모든 읽기 교육

의 관점이 완전하지않듯,무위적 읽기관점도 완전한 것은아니다.이 논

의를 통하여 읽기를 온삶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읽기 교육의 가

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9)‘온삶’은장회익(2001)의‘온생명’에 대한 논의의도움을받았다.장회익은온생명을‘기

본적인 자유 에너지의 근원과 이를 활용할 물리적 여건을 확보한 가운데 이의 흐름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유기적 체계’(227쪽)로 정의하면서 ‘지구

상에 나타난 전체 생명 현상을 하나하나의 개별적 생명체로 구분하지 않고 그 자체를

하나의 전일적 실체(180쪽)’라고 말한다.즉,온생명은 지구상의 생명 현상 일체를 이르

는 말이다.온삶은 온생명 속에 있는 하나의 개체인 개인이 온생명의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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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온삶을 위한 관념 구성 구조

이 장에서는 ｢도덕경｣의 인식 논리를 토대로 온삶을 위한 읽기 주체

의 관념 구성의 틀을 알아본다.먼저 ｢도덕경｣에 나타난 노자의 인식 논

리 구조를 살펴보고,이 논리를 온삶의 논리 구조로 바꾸어 본다.그리고

온삶의 논리 구조를 토대로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구조를 밝혀 본다.이

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의 온삶을 위한 읽기의 접근 논리를 세워본다.

1. ｢도덕경｣의 인식 논리 구조

｢도덕경｣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세상은 우

리가 보고,듣고,만지고,감각하고,생각하고,구성하여 인식하는 세계로

이루어진다.사람은 그 세계를 토대로 존재하고,삶을 살아간다.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각하기는 쉽지만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세상은 사람들이

눈으로보고느낀대로가아닌오묘한원리로움직여가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노자는 그 세상을 깊이 통찰하고 난 후,‘심원하고또 심원하다’(玄

之又玄(1장))라고 했다.

노자는 이 심원한 세계를 ｢도덕경｣의 첫 장에서 도(道)와 명(名)으로 구

분한다.10)도(道)는 세상 속 대상11)의 존재 이치이고,명(名)은 그 이치의

작용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인식하여 규정한 것이다.이는 우리가 아는 세

계가 대상들의 인식으로 이루어짐을 알려 준다.세계는 인식자가 대상을

인식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이로써 인식 대상은 인식자의 바깥에

있고,인식결과는인식자의안쪽에있다는존재의구분이이루어진다.이

첫 장에서 노자는 대상과 이치와의 관계를 밝혀 드러내면서 ‘심원하다’고

말한다.

10)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1장)(각주 3참조)

11)대상은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것과 구분되어 인식되는 단위 인식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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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는 대상을 단지 객관적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대상은 끊임없이

인식자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본다.그래서 노자는 대상을 잘 알아야 하

고,대상이 대상답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대상을 잘 알

기 위해서는 대상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명(命：이치)을 알아야 한다고 강

조한다.12)그리고 대상이 대상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식자의 배려

와 베풂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노자는 대상에 내재된 본질을 도(道)라고

하고,13)인식자의 배려와 베풂을 덕(德)이라고 한다.14)

노자는 도를 알고 덕을 베풀기 위한 조건으로 이치를 탐구하여 깨치

고,마음을 비울것을 강조한다.도를 깨치는것과 마음을비우는 것은 모

두 인식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도를 깨치는 것은 아집을 버리고,욕

심을 덜어 내 마음을 비움으로써 이루어진다.노자는 아집을 버리는 기제

로 허정(虛靜)을 말하고,15)욕심을 덜어 내는 기제로 손충(損沖)16)을 말한다.

허정은 아집을 없애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손충은 욕심을 덜어

서 마음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허정은 세상의 이치를 깨지도록 하는

방편이고,손충은 수용하고,낮추고 물러서는 방편이다.

허정(虛靜)의 허(虛)에는 대상의 이치를 알기 위해 살피고 따지고 생각

하여 대상 속에 존재하는 이치를 탐구하여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12)致虛極,守靜篤,萬物竝作,吾以觀復.夫物芸芸,各復歸其根.歸根曰靜,是謂復命.(16장)(각

주 2참조)

13)有物混成,先天地生,寂兮寥兮,獨立不改,周行而不殆,可以爲天下母.吾不知其名,字之曰道,

强爲之名曰大.(25장)혼돈 속에 생성된 것이 있어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으니,고요하고

텅 빈 채,우뚝 서서 변하지 않으며,두루 행하여 멈추지 않아서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다.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니 일부러 자(字)를 붙여 도(道)라고 하고,억지로 이름

을 지어 대(大)라고 한다.(임채우,2008：127)

14)노자는 자연의 이치를 사람이 본받아서 덕을 베푸는 것으로 보고,자연의 이치를 다음

과 같이 말한다.生之畜之,生而不有,爲而不恃,長而不宰,是謂玄德.(10장)낳아주고,길

러주며낳지만 소유하지않고,일을 하지만뽐내지않으며,길러주지만부리지 않는 것

을 현묘한 덕이라 한다.(임채우 역,2008：75)孔德之容,惟道是從.(20장)큰 덕의 모습

은 도만을 따른다.(임채우 역,2008：113)

15)致虛極,守靜篤,萬物竝作,吾以觀復.(16장)(각주 2참조)

16)損之又損,以至於無爲.(48장)덜어 내고 덜어 내면 무위에 이른다.道沖而用之 或不盈(4

장)도는 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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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허(虛)는인식자가가지고있는 그릇된 앎을버려 마음의 비움이다.

그릇된 앎에 대한 집착을 하나 버리면 버린 만큼의 빈 마음이 생기는 것

이다.그릇된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정

(靜)은 고요함을 말하는데 마음을 안정하고,성찰하여 집착이 없어진 마음

을 깨끗하게 함이 전제되어 있다.그래서 정(靜)은 바른 앎을 이루게 한

다.17)그래서 비움의 끝에 이르고(致虛)고요함의 끝에 이르면(致靜)만물의

이치를 모두 알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손충(損沖)은 욕심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얻은 것이다.손(損)은

사물의이치를 깨쳐 자신을알게 됨으로써 허황된 욕심을덜어 내는 것이

다.충(沖)은 욕심이 없어진 마음의 공간을 인식하고,그 공간을 정리하여

확실하게확보하는 것이다.마음에빈 공간이 생기면 쓸모가 많아진다.남

에게 겸손하고,베풀고,받아 주게 된다.그래서 욕심을 끝까지 덜어 내면

(極損)사욕이없어지게되고,마음을 끝까지 비우게 되면(極沖)무엇이든받

아들일 수 있게 된다.18)

마음의 허정을 지극(至極)히 하면 무지에 이르고,손충을 지극히 하면

무위에 이른다.무지는 그릇되게 아는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그릇된

것을 모두 버림으로써 마음속에는 바른 앎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즉,완

전한 앎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무위는 일을 힘들이

거나 어렵게 하지 않음을 말한다.즉,일을 할 때 큰 힘을 쓰지 않고 쉽게

하는 것을 뜻한다.힘을 쓰고 어렵게 하는 것은 강제적이며 이치에 따라

17)躁勝寒,靜勝熱,淸靜爲天下正.(45장)움직임은 한기를 이기고,고요함은 열기를 이기니,

맑고 고요함은 천하의 올바른 것이다.(최진석,2002：355)

18)知其雄,守其雌,爲天下谿,爲天下谿.常德不離,復歸於 兒.知其白,守其黑,爲天下式.爲天

下式,常德不,復歸於無極.知其榮,守其辱,爲天下谷.爲天下谷,常德乃足,復歸於樸,樸散

則爲器.聖人用之,則爲官長.故大制不割.(28장)남성다움을 알지만 여성다움을 지키면서

세상의 계곡이 되니,세상의 계곡처럼 되면 영원한 덕이 떠나지 않으며 어린아이로 되

돌아간다.그 밝은 것을 알되 그 어두운 것을 지킴이 천하의 표준이 되니,천하의 표준

이 되면 영원한 덕이 어긋나지 않으며,무궁한 세계로복귀한다.그 영화로움을 알면서

도그 욕됨을지키면천하의골짜기가 되니,천하의골짜기가 되면언제나 덕이넉넉하

며 다시 질박함으로 되돌아간다.질박한 통나무가 깨져서 그릇이 되나니,성인이 이를

이용하여 군왕이 된다.그러므로 큰 재단은 자르지 않고 짓는다.(임채우,200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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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힘들이지 않고 쉽게 하게 되면 하는 것이 없지만

(無爲)하지 않는 것이 없는(無不爲)것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알고,모든 것을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할(自然)수 있게 되

는 것이다.스스로 그러함은 대상의 이치와 마음의 이치가 하나가 되어

생각의 그릇됨이나 행동의 어긋남이 없어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도에 따라 덕을 베풀어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안해지는 것이다.그래서

자신과 세상이 본성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덕경｣의 인식 논리 구조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道

德

自然

無知

無爲

心

損沖

虛靜

世上

[그림 1] ｢도덕경｣의 인식 논리 구조

2. 온삶의 논리 구조

노자가 ｢도덕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추구하며 사

는 것을 ‘온삶’이라 할 수 있다.온삶은 힘들이지 않고 바라는 것을 이루

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온’은 ‘온전한’,‘꽉 참’을 의미한

다.‘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 원래 그대로를 가리

킨다.그래서 온삶이라는 것은 온전하여 가치 있고 흡족한 삶을 말한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고,흡족하다는 것은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것이다.사람들은누구나이런삶을 바라고 있다.온삶은사람

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루려고 노력할 때 얻어지는 삶이기도 하다.그래서

노자는 늘 마음을 다잡으며 사는 것을 강조한다.

｢도덕경｣에 나타난 노자의 인식 논리를 빌려 온삶의 논리 구조를 생

각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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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

자아

온삶

잘앎

잘함

사고

반영

調和/自然無知/無爲虛靜/損沖道/德

형성

세상

[그림 2] 온삶의 논리 구조

노자는 인식의 근본 조건을 도와 덕으로 나누었다.도는 인식자의 외

부에 있는 대상의 본질 속성이고,덕은 인식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

한 베풂이다.노자의 도(道)19)를 구체화된 말로 바꾸면 ‘이치(理致)’와 가깝

고,덕(德)은 남에게 베푸는 인성의 본질 즉,‘자아(自我)’로 볼 수 있다.사

람은 삶은 외부 대상과의 관계로 이루어지고,관계 속에 존재한다.이 관

계에서 외부 대상과 대비 되는 인식자의 속성이 자아인 것이다.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외부 대상은 단순히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게 지각되고 인식되어 자아와 상호작용을 한다.이것은 사람이 그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자아를 드러내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이치는 대상을 이루거나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질 속성이다.사람이

대상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깨쳐야 할 대상의 본성인 것이다.이치는 대

상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대상을 탐구하여 밝혀 드러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사람은 대상의 이치를 밝혀 이해함으로써 대상과 관

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즉 사람들이 대상을 알게 됨으로써 대상의 도움

을 받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이치는 대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존재하면

서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한 사람의 본성과 한 가족의 본성이 다른 것과

같다.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대상과의 관계를 갖는 인식자의 내부 존재가

19)노자의 도(道)는여러 가지의미를갖는다.① ‘도’체의묘사,② 규율성의‘도’,③ 생

활준칙으로서의‘도’등의뜻이있다.(최재묵,박종연 역,2008：19~28)이 논의에서

는 도(道)의 의미를 사람이 사물과 만물이 본질적 속성을 탐구하여 밝힌 것의 의미로

제한하여 ‘이치’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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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이다.자아는 사람이 대상과의 관계를 할 때,관계를 하고 있음을

알고,그 관계의 내용이 무엇이고,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

하는 존재이다.자아는 인식자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구별되는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드러난다.인식자가 대상과 자기의 다른 점을 느껴

자기의 존재적 특성을 밝혀내 규명한 것이 자아이다.이 자아는 인식자가

대상과 관계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존재감과 같은 것이다.자아는

노자가 말하는 덕의 실현을 이루어내게 하는 존재의 속성이기도 하다.이

자아가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주재하고,일을 주도해 갈 때에는 ‘주체’20)

가 된다.

사람은 삶에서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면서자아의존재를인식한다.자

아를 인식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대상의 이치를 밝혀 이해하고,자아를

확대하여규명하려고 한다.대상의이치를밝혀 알고,자아를분명히하려

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이치와 자아를 밝히는 일은 행위가

수반되는 일이기에 주체가 하게 된다.주체는 마음의 의식 활동을 주관하

는 행위자이다.이 주체는 자아의 상대인 대상의 이치를 찾고,그 이치들

을 통하여 자아를 분명하게 규명하려고 한다.주체는 이 활동을 통하여

이치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자아도 규명하게 된다.주체의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사고’라고 부를 수 있다.

주체가 이치를 밝혀서 알고,자아를 규명하는 일은 사고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이치와 자아를 밝히는 사고의 작용을 노자는 허정(虛靜)과 손

충(損沖)이라 했지만 이를 교육적인 말로 바꾸면 반영(reflection)과 형성

(becoming)21)이라고 할 수 있다.반영은 이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지식과 지

20)주체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의식 활동의 주관자이다.(김도남,2008：297)

21)반영(reflection)과 형성(becoming)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이 논의에서 반영

(reflection)의 경우는 숙고,반사,이중반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형성(becoming)

은 생성,전성(轉成：바뀌어 다른 것이 됨),전화(轉化：다른 것으로 바뀜)와 같은 의

미로 사용한다.이들 두 용어는 만하이머(Manheimer)의 키에르케고르의 교육론 논의

를(이홍우,임병덕 역,2003)참조한 것이다.사고 작용으로서의 반영은 자아의 외부

에 있는 이치를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사고(학습)의 원리로 ‘이중반사’라는 용어로 표

현되었다.형성(becoming)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잠재 능력을 현재 능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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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 확충하는 방법이고,형성은 대상의 이치와 마주하여 이치를 깨치고,

자아를 밝히는 방법이다.반영은 이중반사라고도 하는데 대상의 이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파악되는 것이 1차 반사이고,다시 마음속에서 재

해석되고 규명되어 의식의 한 부분으로 되는 것이 2차 반사이다.이 두

가지 반사를 이중반사라고 한다(임병덕,1995).우리가 이치를 탐구하여 이

해하는 이중반사의 원리가 반영인 것이다.노자가 마음을 비우고,고요함

을 깊게 지키면 이치를 알 수있다는 말의 실제적 방법이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형성은소크라테스가소년에게시도했던 대화(산파술)로기하(幾何)의원

리를 알게 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기하에 대하여 소년은 전혀 알지 못하

지만 소크라테스는 몇 가지 질문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원리를 소

년에게 깨우쳐 준다.22)소크라테스의 이 행위는 소년이 선험적으로 가지

고 있던 기하에 대한 잠재적 인식력을 일깨워 줌으로써 실현된 것이다.

이는 소년에게 기하를 아는 자아를 형성하게 한 것이기도 하다.노자는

손충(損沖)을 그릇이나 건축물의 공간,수레바퀴의 구멍의 존재 가치를 파

악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치라고 말한다.23)형성은 손충(損沖)을 적극

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다.대상의 빈 공간을 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것과 외부의 도움으로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동일

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반영으로 이치를 탐구하고,형성으로 자아를 밝혀내는 목적은 잘 알

고,잘하기 위한 것이다.잘 안다는 것은 아집과 그릇됨이 적은 것이고,

잘 한다는 것은 이치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다.사람이 배우려는 욕망을

22)소크라테스와 소년과의 대화 내용과 그 교육적 의미는 이홍우(2010：241~247)의 논

의를 참조할 수 있다.

23)三十輻共一,當其無,有車之用.埏植以爲器,當其無,有器之用.鑿戶 以爲室,當其無,有室之

用.故有之以爲利,無之以爲用.(11장)삼십 개의 바퀴살이하나의 곡에모이는데그 텅빈

공간이 있어서 수레의 기능이 있게 된다.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텅 빈 공간

이 있어 그릇의 기능이 있게 된다.문과 창문을 내어 방을 만드는데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방의 기능이 있게 된다.그러므로 유는 이로움을 내주고 무는 기능을 하게 한

다.(최진석,2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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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은 잘 알아서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노자가 무지와 무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알고 잘하기를 강조하는 것이다.무지는 이치를 잘

아는 것이고,무위는 일을 잘하는 것이다.잘 앎과 잘함의 조건은 이치의

이해와 자아의 규명이다.잘 앎과 잘함은 하나로 연합하여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한다.잘 앎과 잘함은 일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드러나게 된다.

일은 삶이며 삶을 위한 것이다.사람들은 일을 통하여 대상과 조화를

이루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온삶을 지향하는 것이다.온삶은

주체가 앎과 삶을 융합하여 이루어낸다.세상(대상)과 주체가 서로 거슬리

지 않고,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호혜적 관계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주체

가 이루고싶은 바를 모두이루고,세상(대상)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이

루어 주는 삶이다.그리고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면서도 힘들이지 않고,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다.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스스로 그러하게 사는 삶

을 이루어내는 것이다.이는 일을 쉽고 완전하게 함으로써 성립된다.

일이 경미하고 쉬울 때 한 것은 튼튼하고 완벽하다.작은 수고로 할

수 있는 일은 대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24)잠시 마음만 두어도 그 일은

완전하게된다.완전하게 된일은 누가보아도 잘한 일이 되고,다시손을

댈이유가없다.25)또한작은일을하고나서다른사람에게내세울필요

조차 없어진다.작은 일을 하고 뽐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그래서 나서지

않게 된다.26)그렇지만 나서지 않는다고 남이 몰라주는 것은 아니다.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곧 바로 일이 커져서 다른 사람들이 힘듦을 느끼게 되

24)天下難事,必作於易,天下大事,必作於細,是以聖人終不爲大,故能成其大.(63장)세상의 어

려운 일은반드시 쉬운일에서시작되고,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치로 성인은 끝내 큰일을 벌리지 않는다.그래서 결국에는 큰일을 이를 수 있

게 되는 것이다.(최진석,2002：53)

25)善行無轍迹,善言無瑕적,善數不用籌策,善閉無關楗而不可開,善結無繩約而不可解.(27장)잘

다니는 이는 흔적이 없고,잘한 말에는 흠잡을 것이 없고,잘하는 계산에는 산가지를

쓰지 않고,잘 닫으면 빗장이 없어도 열수 없고,잘 매면 밧줄로 묶지않아도 풀수가

없다.(임채우,2008：136)

26)生而不有,爲而不恃,長而不宰,是謂元德.(51장)(만물을)낳되 소유하지 않고,일하되 자

랑하지 않으며 길러주되 주재하지 않으니,이를 현묘한 덕이라 한다.(임채우,2008：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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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감사해 할 수 밖에 없다.

즉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일을 잘하는 사람은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

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27)

독서를 통하여 변화하는 이치를 깨치면 누구나 일을 어렵게 하지 않

을 수 있다.일이 쉽고(易)작을(細)때는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완전하게

할 수 있다.물론 일을 쉽게 하기 위한 전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모

르는일을쉽게한다는 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아무리 쉬운일이라할

지라도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할 수 없다.일이 작고 쉬울 때 하게 되면

큰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미리 다 일을 해 두었기에 큰일이 생겨

날 원인이 없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하는 일이 없으면서(無爲)모든 일을

다 하게 되(無不爲)는 것이다.

3. 온삶을 위한 온관념의 구성 구조

온삶을 위한 읽기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노자의 ｢도덕경｣에 들어 있

다.｢도덕경｣에서 책 읽기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조금 곁눈질을 하면 독

서에대한단서를찾을 수있다.노자는 힘들이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無爲

自然)삶을 살기 위하여 탐구하고 사색하고,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앎과 삶을 분리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하고 있다.독서도

탐구하고,사색하고,행동하게 하는 측면을 갖는다.그렇기 때문에 노자의

｢도덕경｣에서 읽기의 논리를 유추할 수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오래도록 위태롭지 않게 사는 온삶을 이야기 하

고 있다.28)오래 살고,힘들이지 않고 일하며,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다는 것이다.오래 살기 위해서는 변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고

27)是以聖人常善求人,故無棄人,常善救物.(27장),이런 이치를 본받아 성인은 정말로 사람

을 잘구제하였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정말로 사물을 잘 구제하였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물이 없다.(최진석,2002：231)

28)知常容,容乃公,公乃王,王乃天,天乃道,道乃久.沒身不殆.(각주 2참조)



294 국어교육학연구 제42집 (2011. 12)

말한다.일을할때에는일이작고쉬울때하여큰일이없게하라고말한

다.그러면서도 완벽하게 할것을요구한다.그리고 스스로 그러함을본받

아서 모든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이러한 일들을

모두 읽기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세상의 이치를 깨치는 것 중에서 훌륭한 방법이 독서이다.독서는 내

가알지못하는,내가알수있는,내가겪어보지못한,내가겪을수있는

모든것을얻을수있는수단이다.세상의모든이치가책 속에들어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책은 훌륭한 스승이다.독자는 그 책을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노자의 관점에서 읽기를 보면,읽기는 일차적으로

대상의 이치를 인식하게 해 주고 자아를 발견하게 해 준다.책은 독자가

접하지 못한 세계의 대상과 그 대상의 이치를 담고 있다.독자는 책을 읽

어 대상과 이치를인식하면서 그 이치와 마주하고 있는자아도 함께 발견

하게 된다.

읽기 주체는 책을 읽고,대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치를 분

석하고,탐구하고,해석하고,종합한다.예를 들어,｢도덕경｣을 읽는 독자

는 노자가 말하는 도와 덕의 세계를 만나고,도와 덕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는다.그렇게 되면 도와 덕의 이치가 무엇인지 그 논리적 구조와 의미

를 분석하고,탐구하게 된다.노자가 말하는 도(道),상(常),허(虛),충(沖),무

위(無爲),자연(自然)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석하고,이들은 어

떻게 관계에 있는지를 종합하여 무위자연의 논리를 파악하려 한다.그래

서 그 내적 논리에 수긍이 가면 노자의 무위자연을 재정리하여 마음속으

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도덕경｣의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노자가 ｢도덕

경｣81개 장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이치를 독자의 의식체계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읽기 주체가 ｢도덕경｣을읽고탐구하는과정에서낮선생각[無爲]을 접

하게 되면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자아의 인식은 읽기 주체의 관념과 다

른관념이대비되어그차이가드러날때이루어진다.예를들어｢도덕경｣

을 읽는 주체는 ｢도덕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관념과 대비되는

관념을 만나게 된다.‘변화가 보편적 진리이고,변화에 맞게 무위하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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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그러함을 이룬다’는 무위(無爲)의 관념을 접하게 된다.이때 읽기 주

체는 이 관념을 통하여 자아를 들여다보게 된다.그래서 읽기 주체는 자

기에게 무위의 관념을 가진 자아가 없음을 알게 되고,무위의 관념으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새로운 자아는 읽기 주체가 그 관념과 관

련된 자아의식을 떠올리고,자아를 규명함으로써 발현된다.또는 읽기 주

체가 무위자연의 관념과 관련된 자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분명하게

규명되지 못한 자아의 부분을 수정하여 변화시키게 된다.이러한 주체의

자아 형성이나 변화는 기존의 문제적 자아를 덜어 내는 것이고,덜어 냄

은 큰 자아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독자는 탐구를 통하여 이치를 깊이 터득할수록 안목29)의 확대를 가져

온다.안목은 세계의 이치를알아채고,그 이치에 맞는 행위를 할 수있는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이치의 터득은 대상의 본성을 깨치는 것이기 때문

에 대상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책을 읽고,교육을 탐구하여교육의 특성,교육과정,학생,교육환경

등에 대하여 알고,학교를 방문하여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을 살피게 되면

교육에대한 이치를터득할 수있다.이는 교육을올바로 보고,교육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읽기 주체는 자아를 발현하고,성찰을 통하여 자아를 확립한다.자아

는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변하지 않지만 자극을 받으면 변화한다.자아는

기존의 인식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면 달라진다.자아는 세계와 관계된

자기를 밝혀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것이다.한 예로 학생의 자아

가 교육 관련책을 읽고교육의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교사의 자아로 바뀌

는 것과 같다.학생이 자신의 학습자 자아를 교사의 세계를 인식하여 자

아를 교사 자아로 바꾸어 규명하면 교사가 된다.읽기 주체가 책을 통하

여 다른 세계를 인식하여 자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다.이는 읽

기 주체가 어떤 대상을 담고 있는 책을 읽느냐에 따라 발현되는 자아가

29)안목은 높은 식견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보는 전문적 능력이다.이홍우(2006：54)는 안

목을‘현상을보는눈또는학문의이면에숨어있는기본적아이디어’로유치원에서대

학에 이르기까지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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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목의 확대와 자아의 확립은 대상에 대한통찰력을 키워준다.통찰은

대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제이다.대상에 대한 통찰은 독자

가 책을 통하여 대상에 대한 안목을 확대하고,자아를 확립함으로써 얻는

것이다.안목은 주체가 대상의 이치를 자아를 바탕으로 타당하게 규정하

는 능력이다.대상에 대한 이치 터득과 자아를 확립하게 되면 주체는 대

상에 대한 규정 능력을 가지게 된다.사회에서 전문가는 각 분야에 대하

여 확대된 안목과 확립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전문가는 특정

대상을 통찰로 규정하고,일을 쉽고 온전하게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읽기 주체도 읽기를 통하여 안목을 확대하고 자아를 확립하게 되면 대상

에 대한 온전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온전한 관념은 대상에 대한

확대된 안목과 확립된 자아를 토대로 구성한 ‘온관념’이라 할 수 있다.

온관념은읽기 주체가 확립된 자아를 중심으로 구성한다.온관념은읽

기 주체가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관념이 아니라 독자의 확립된

자아를바탕으로새롭게구성한관념이다.즉,읽기 주체의 존재적 토대인

확립된 자아를 중심으로 대상의 이치를 재규정한 것이다.이는 온관념이

확립된 자아에 의하여 결정되며 새롭게 구성됨을 의미한다.이는 읽기 주

체가책을 읽고자아의 변화를 이루어야만 온관념을 구성할 수 있음을 뜻

한다.읽기 주체가 자아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 읽은 책에서 구성한 관념

은 새로운 관념일 수 없고,온관념일 수 없다.

읽기 주체는 책을 읽고 온관념을 구성함으로써 온삶을 살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한다.읽기 주체가 구성하는 온관념은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물론 대상에서 비롯된 확립된 자아를 반영한다.이는 독자가 읽은

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관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

다.즉,책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읽기 주체가 자아를 새롭게

규명함으로써 구성한 관념이 달리지게 된 것이다.이는 온관념이 읽기 주

체가 자아의 변화를 이루어 구성한 관념이라는 것이다.이런 온관념의 그

내적 속성은 무위적이다.온삶은 온관념을 토대로 무위를 지향하는 삶이

다.그릇된 앎을 줄이고,강제로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관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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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하는 것이다.온삶을 위한 온관념의 구성 구조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이치인식

사고

자아발견 안목확대

자아확립

온관념책

탐구 성찰

발현

통찰

터득

읽기

[그림 3] 온삶을 위한 온관념 구성 구조

읽기 주체가 이 온관념을 대표하고 있을 때를 일컬어 ‘무주관(無主觀)’

이라고 할 수 있다.주관(主觀)은 주체가 관념을 대표하고 있을 때를 가리

킨다.주체가 구성한 관념의 속성에 따라 주관의 성질도 달라질 수 있다.

온관념의대표속성은 ‘무위(無爲)’라고할수있다.무위의속성을지닌관

념을 주체가 대표하고 있을 때를 ‘무위주관’또는 ‘무주관’이라 할 수 있

는데,간명하게 일컬어 ‘무주관’이라고 하고자 한다.

무주관은 주관의 없음이 아니라 읽기 주체가 무위적 온관념을 구성하

였을 때를 말한다.무주관은 읽기 주체가 앎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릇됨 앎과 아집을 버려 구성한 관념이다.독자는 책을 읽으면 기존 앎을

새앎으로대체한다.새로운앎으로새로운자아를확립하고,이로써세계

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주체의 관념이 무주관이다.그러므로 무주관은 늘

새롭게 변화하는 주관이다.변화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노자의 관

점에서 읽기 주체가 이치를 깨치고 자아를 확립할 때마다 기존의 관념을

새롭게 바꾸어 구성하는 것이 무주관이다.

Ⅲ. 온삶을 위한 관념 구성 교육 방향

온삶을 위한 무위적 관념 구성 교육은 읽기 주체가 확립된 자아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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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 안목으로 온관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학생들이 독서를 통하

여 온관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읽기 교육적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여기서는 온삶을 무위적 관념 구성을 위한 읽기 교육적 접근

을 ‘무위적 읽기 관의 이해’,‘이치 터득을 통한 안목 확대’,‘성찰을 통한

자아 확립’,‘온관념의 구성’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무위적 읽기관의 이해

읽기에 대한 논의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독자는 책을 읽을 때

읽기 관점을 확립하고 그 관점에 따라 읽는 것이 필요하다.그동안 읽기

교육에서 읽기 관점이나 읽기관을 강조하지 않았다.책을 읽으라고만 했

지 무엇을 위해 왜 읽어야 하는지는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경험상 책이재미있고,읽기가가치 있는 활동이어서학생들도책

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 면이 있다.학생들은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잘 읽지 않거나 책

을 읽어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온삶을 위한 읽기를 위해서는 먼저읽기관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읽기가 대상에 대한 안목을 확대하고 자아를 확립하여,온삶을 위한 온관

념을 구성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읽기관의 이해는 독자가 읽

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밑바탕이다.읽기관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읽

기 행위에 대한의미 규정이면서 읽기를 하는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행위

이다.독자는 읽기관을 가짐으로써 읽기에 대한 계획과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온삶을 위한 읽기는 세상과 소통하는 읽기이다.노자는무위자연의삶

을 위한 세상 이해를 강조한다.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온삶에 이르

게 한다는 신념을 드러낸다.세상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 소통하게 하고,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책을 읽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

하여 알고,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이다.책은 사람들이 세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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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이치를 탐구하고,그 결과를 밝혀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독자는 책

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책을 통하여 세상을 알고

나면 소통이 가능하지만 알지 못하면 소통할 수 없다.작은 곤충 한 마리

도 알고 나면 별것이 아니지만 모르면 무섭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온삶을 위한 읽기는 앎의 실천을 요구한다.책을읽는 것이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노자는 ｢도덕경｣에서 앎의 목적을 삶으로의

실천이라고 강조한다.30)글을 읽고 이치를 터득한다는 것은 이치에 따른

실천을 위해서이다.실천은 자아의 실천 의지에서 비롯되는데 의지의 실

현은 주체를 드러나게 한다.읽기를 통하여 확립된 자아가 있으면 주체를

통하여 실천을 이루게 된다.주체가 무위를 할 수 있는 실천의 의지를 실

행할 때온삶을 이룰 수 있다.온삶을위한 읽기에서는 안목을 키우고,자

아를 일으켜 주체가 안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온삶을 위한 읽기는 삶의 지혜를 넓혀준다.이는 책을,앎을 위해 읽

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읽을 때 가능해진다.지혜는 앎을

일에 알맞게 이용하는 것으로 일을 쉽고 완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온삶을 위한 읽기는 앎을 삶과 연결시키고,앎으로 일을 잘 할 수 있

게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이는 자아의 확립을 통한 읽기 주체와

삶의 주체를 새롭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앎으로 일을 쉽고 잘하도록 하

는 것은 주체이기 때문이다.읽기 주체가 읽기로 무위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을 익혀 온삶을 위한 온관념을 구성할 때 읽기는 지혜를 얻게 하는

방편이 된다.

읽기가 온삶을 지향하면 읽기 주체는 평생 독자로 변화한다.독자의

생활은앎과삶의교섭으로 이루어지기에변화하는 세상에서주체가온전

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 책을 읽어야 한다.온삶은 변하는 세상

에 필요한 이치 터득과 자아 확립을 필요로 한다.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변하기에 읽기 주체는이 세상에서 살기위해서 변하는 세상에 필요

한 관념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주체는 늘 책을 읽고,이에

30)노자는｢도덕경｣16장(각주2참조)에서허정(虛靜)으로 대상의이치를 깨치고,이를 토

대로 무위적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한다.



300 국어교육학연구 제42집 (2011. 12)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온삶을 살기 위해서 독자가 늘 깨어 있어야 하

는 이유가 이것이다.

읽기 주체가 온삶을 추구하면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노자가 말하

는 개척은 늘 다른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읽어난다.새로운 것을 받아들이

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덜어 내는 일을 해야 한다.마음을 비우는 일

은 자신은 새롭게 하는 일이고,자신을 바꾸는 일이다.자신의 바뀜은 새

로운 삶을 이루어야 함을 전제한다.삶의 개척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다.새로운 자아는 독자의 삶을 새롭

게 개척하게 만든다.

2. 이치 터득을 통한 안목 확대

흥미나 즐거움을 위한 읽기는 가벼운 읽기지만 안목을 확대하는 읽기

는 진지한 읽기이다.진지한 읽기란 대상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읽기이다.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여 안목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매일 책을 읽는다 해도 평생 천 권을

읽기 어렵다.세상의 어떤 대상의 이치는 한두 권의 책으로 파악할 수 있

지만 대부분의 대상들은 한두 권으로 이치를 파악하기 어렵다.한 권을

읽으면의심이더가중되고,두권을읽으면‘그런가?’하며반신반의하고,

세 권을읽으면 ‘그럴수도 있겠네.’하며,열 권 쯤을읽으면 ‘그럴것 같

네.’하고 마음을 주고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다.그래서 안목을 얻

으려는 읽기는 진지한 읽기일 수밖에 없다.

안목은 대상을충실하게 알때 생긴다.읽기 주체가 책을 읽어대상에

대한 안목을 얻으려면 여러 권의 책을 읽고,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관념을확립해야 한다.예를 들어 ｢도덕경｣을이해하기 위해서는｢도덕경｣

을 풀이하고,해석하고,논하는 여러 책을 읽고,무위의 논리 구조를 자기

의 생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안목은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이해하였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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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탐구가 필요하다.탐구는대상에대한

책을종합적으로읽고,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다.각 책에서

밝히고 있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비교 분석하고,종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체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책은 한 대상

에 대하여 설명이나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각 책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 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그 대상의 본질 특성을 밝혀

내는 것이 탐구이다.31)탐구는 독자가 대상의 본질 특성에 집중하여 그

이치를 명확하게 밝혀 인식하는 일이다.탐구하여 밝힌 이치를 독자의 의

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터득이다.

터득은 대상의 이치를 앎으로써 그릇됨을마음에서비우는것이다.터

득의원리는반영으로써대상의이치를마음속에이중으로반사시켜독자

의 관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탐구를 통한 과정에서 이치를 밝히고 이

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의 반사이고,파악한 이치로 독자의 기존 관념을

덜어 내고 바른 관념을 가지는 것이 이차 반사인 것이다.이치를 터득하

는 논리적 과정은 일차와 이차의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과정은 이치

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관념을 바꾸기도 한다.대상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

여 터득하게 되면 독자는 대상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안목의 확대를 위한 읽기는 대상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읽기 주체

의 관심이 책이 아닌 대상에 있어야 한다.읽기 주체가 대상에 관심을 가

지면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책을 읽게 되고,대상의 이치

를 파악하지 못하면 읽기를 멈추지 않는다.이 읽기는 대상의 이치를 파

악하기 위하여 복수의 책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하여 읽게 한다.이

로인하여읽기주체는 대상에대하여넓고깊이있는앎을갖게된다.이

를 통하여 대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31)예를 들면,｢도덕경｣(道德經)의 의미에 여러 책이 논의하고 있다.하상공의 ｢하상공장

구(河上公章句)｣(이석명 역,2007)는 노장사상의 관점에서,왕필의 ｢노자주｣(임채우 역,

2008)는 중국 전통 철학적 관점에서,감산대사의 ｢노자(老子)｣(송찬우 역,2000)는 불

교적 관점에서,진공응의 ｢노자(老子)｣(최재목․박종연,2008)와 최진석(2002)의 ｢노

자의 목소리로듣는 도덕경｣은동양철학적관점에서,김형효(2004)의｢사유하는도덕

경｣은 불교철학과 서양철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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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은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대상에 대한 여러 생각들

을 살펴보고,내용을 종합하여 그 속성을 파악하였을 때 대상의 본질을

볼 수 있다.읽기 주체가 대상의 어느 한 쪽 내용만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되면 편협한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안목을 가질 수 없다.노자는 허정

(虛靜)을 통하여 그 근본(根)을 보아야 한다32)고 했다.대상이 지닌 근본적

인속성을알게되었을 때안목을얻을수있다.대상에대한안목은대상

의 이치를 읽기 주체가 확연히 이해하였을 때 갖게 된다.

대상을 이해하여 얻은 안목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과 자격이다.안목은 대상을 보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본성

대로되도록 돕거나 대상의본성을이용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는능력을

갖추는 것이다.또한 그 대상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격을

획득하는것이다.대상의 본질을 알게 되고,깊이 이해를 하였다면 대상이

본성대로 되도록 하는 책임감과 될 수 있게 하려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

이 책임감과 신념이 스스로의 자격이다.예를 들어,읽기 교육학을 깊이

이해하면 읽기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신념을 가지게 된다.그렇게 함으로

써 읽기 교육을 논의하고 학생들이 읽기를 할 수 있게 하고,그들이 읽는

것을 도울 수 있게 된다.

3. 성찰을 통한 자아 확립

읽기 주체는 글을 읽고 다른 관념을 만나게 되면 자기 관념과의 차이

로 드러나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이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인

식되는 자기에 대한 존재감을 규명한 것이 ‘자아’이다.독자는 책을 읽으

32)致虛極,守靜篤.萬物竝作,吾以觀其復.夫物芸芸,各歸其根.歸根曰靜,靜曰復命.(16장)허

심하기를 지극히 하고,고요를 돈독히 지키면,만물이 병작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나는

본다.만물은 무성하게피고지면서각각그뿌리에복귀한다.뿌리에복귀함을일컬어

고요함이라 부르고,그 고요함을 일컬어 자연의 명령을 반복한다고 말한다.(김형효,

200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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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늘 다른 대상을 만나게되고그때마다 자아를 지각하게된다.‘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다르게 살아가네.’

하면서 대상과 자아를 동시에 발견한다.읽기 주체는 책을 읽으면서 발견

되는 이 자아를 쉽게 간과하고 대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읽기 주

체는 책을 읽으면서 자아에 관심을 집중하여 자아를 밝히고,변화시킴으

로써 온삶을 지향할 수 있다.

자아는 개별 주체의 고유한 존재성이다.자아는 우리가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여겨서 규정하고 외부에 규정한대로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바람

이다.자아가 고유하다는 말은 자신만의 독특성이라는 것이지 확정되어

있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존재성이라는 것은 주체에게 인식

되고 세상에 받아들여짐으로써 규정되는 특성이다.자아는 주체가 자기에

대하여 내적으로 규명한 것이면서 그 규명이 밖으로 드러나 다른 주체에

게 인식되는 특성인 것이다.읽기 주체는 이 자아를 책의 내용에서 발견

하고,규명하고 변화시켜 확립한다.

자아는 외부의 도움으로쉽게 드러난다.자아는평소에는잘 드러나거

나 주체에게 확인되지 않는다.그러다 주체가 자기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면 그때 의식에 곧바로 떠올라 나타난다.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통하여 기하의 원리를 알게 된 소년은 기하를 이해

한 자아를 형성하듯,읽기 주체가 책을 읽고 대상의 이치를 이해하면 그

이치를 이해한 자아가 형성되어 의식에 나타나게 된다.읽기 주체가 책을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의식에 자아도 함께 나타난다.책을

읽고 대상을 이해하게 되면 대상의 이치를 이해한 자아가 형성되어 의식

에 표상되는 것이다.읽기 주체가 책에서 우주의 질서를 깨치면 그것과

관계된 자아가 표상되고,이야기 책 속의 인물 행동을 이해하면 또 그와

관련된 자아를 의식할 수 있다.읽기 주체는 이 자아를 의식에서 붙잡고

규명하여 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의 발현은 자아를 인식하고 밝혀 드러내는 것이다.읽기 주체의

의식에 떠오른 자아를 메타적으로 살피고,분석하여 속성을 파악하여 분

별하는 것이다.자아 발현은 읽기 주체가 자아의 속성뿐만 아니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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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읽기 주체가 자아를 밝히는 것은 관련

된 이치나 관념을이용하여하기 때문에 그내적 속성과가능성을분명하

게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읽기 주체가 ｢도덕경｣의 무위의 관념을 파악하

면서 의식에 떠오른 자아를 보면,유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아집과 욕

심이많다는것을알수있게된다.읽기주체는자아가가진이런 특성을

인식하게 되면 자아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읽기 주체는 책의 관념에

기대어 자아의 변화 방향도 찾게 되는 것이다.그래서 자신은 무위를 지

향하는 자아를 갖겠다는 의식을 갖는다.그러고는 무위적 자아의 특성을

따지고 찾아서 정의하여 수용함으로써 새 자아를 갖게 된다.이러한 활동

의과정이자아의발현이다.이자아의발현은전성(轉成)과 형성(形成)의두

형태로 이루어진다.전성은 기존 자아를 대상의 장점을 받아 들여 수정하

는 것이고,형성은 없었던 자아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읽기 주체

가 책의 관념과 비슷한 자아를 느끼게 되면 그 관념을 바탕으로 자아를

변화시키고,낯선 관념을 인식하게 되면 잠재되어 있던 자아를 새롭게 형

성하게 된다.

자아 확립은 읽기 주체가 자아에 대한 성찰로 그 내적 속성과 가능성

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자아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형성되고 확립된다.

자아 확립의 기제가 성찰인 것이다.성찰은 발현된 자아를 비판적으로 살

피고,내적 속성을 가감하여 보완하고 그 역할과 가능성의 범위를 넓히고

분명하게 밝히는 활동이다.자아 성찰의 활동은 읽기 주체가 터득한 이치

나 구성한 관념을 토대로 이루어진다.읽기 주체는 이치나 관념에서 자아

의 속성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아를 변화시킬 요소를 선택한다.이 요소를

이용하여 읽기 주체는 자아를 새롭게 규명하고,자아의 역할과 가능성도

새롭게 각성하게 된다.자아 성찰의 과정은 이치나 관념에 비추어 자아를

분석하고,비교하고,덜어 내고,채우는 활동을 반복하는 것이다.이 과정

에서 자아가 확립된다.주체가 자아를 확립하지 않으면 삶에서 존재의 일

관성을 잃게 된다.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삶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의 활동은 주체를 통하여 드러나는데,확립된자아는주체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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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실체화된다.읽기 주체는 확립한 자아와 확대된 안

목을 바탕으로 통찰하여 온관념을 구성한다.온관념을 대표하는 주체가

일을 함으로써 온삶이 이루어지게 된다.이 온삶은 주체의 의지의 실현으

로 이루어진다.온관념만 구성한다고 하여 온삶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주체가 온관념을 구성하면서 무위의 실천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실체화는 관념에 따라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맺어스스로 그러한 삶

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4. 온관념의 구성

온관념은읽기 주체가 온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성한 관념이다.온관

념은 대상에 대한 안목과 확립된 자아를 결합하여 읽기 주체가 구성한다.

온관념은 온전한 관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온전하다는 것은 자아와

이치의 결합,앎과 삶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하고,무지와 무위를 통한 자

연스러움의 지향을 함의한다.그렇다고 온관념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늘변화의가능성은내포하고 있다.노자가 변화하는것만 진리라

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온관념은무지와무위의인식을 바탕으로구성한다.무지는그릇된생

각을 덜어 내는 것이고,무위는 일이 어렵지 않을 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릇된 생각을 덜어 내거나 일이 어렵지 않을 때 한다는 말은 올바른 앎

을 이루고,알맞은 시기에 일을 쉽게 함을 의미한다.올바른 앎이라는 것

은 읽는 대상의 이치를 이해함을 의미하고,알맞은 시기에 일을 함은 앎

을 바탕으로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때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이는 일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제대로 실천함을 뜻한다.온관념은 읽기 주체가 읽기

를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밝혀 삶과 관련된 관념을 구성한 것이다.

온관념의 속성은 조화이다.온관념은 절대성을 갖지 않기에 변화하는

세상과함께하는관념이다.이는대상과자아의조화이며,세상과 자아의

조화를 의미한다.독자가 책을 통하여 대상을 파악하고,자아를 확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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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관념을 구성하기에 그 관념은 대상과 자아의 조화를 지향하게 되는 것

이다.온관념의 조화성은 독단적이거나 고립적인 생각을 벗어나 있기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념이다.그러면

서 대상과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관념이다.

온관념은읽기 주체가 이중적으로구성하는관념이다.읽기주체가관

념을 구성할 때는 일차적으로 책을 중심으로 구성한다.이는 책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여 관념을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이 일차적 관념은 대

상의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구성한 관념이다.이 관념은 확립된 자아와 연

합하여 읽기 주체가 주도하는 관념으로 재구성된다.읽기 주체는 책을 충

실하게이해하고난 후 그이해의내용을 확립된 자아의입장에서살피게

된다.이때 읽기 주체는 자아의 관점에서 이차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생성

하게 된다.그래서 독자는 대상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확립된 자아를 결

합하여 온관념을 구성한다.읽기 주체가 구성한 온관념은 책을 따른 것이

지만 자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는 다른 관념이다.책의

내용과 자아를 연결하여 읽기 주체가 구성한 온관념은 주체의 것이 되고,

주체가 주도하는 관념이 된다.예컨대,｢도덕경｣의 내용은 변화하지 않았

지만 ｢도덕경｣주체들이 구성한 관념을 달라진다.각 읽기 주체들은 확립

한 자아로 ｢도덕경｣에 대한 관념을 정치,교육,군사,수양,은둔 등의 측

면에서 재구성하고,소통한다.

읽기 주체와 온관념의 결합이 독자의 무주관을 이룬다.온관념은무위

를 지향하는 관념이기 때문이다.무주관은 읽기 주체가 무위적 삶의 지향

성을 드러낸 주관이다.삶은 앎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지로 무위의

삶으로 실현하려는 지향성을 갖는 주관인 것이다.무위의 핵심은 일을 잘

하는 것이고,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가치 있고 만족한 삶을 이루는 것이

다.이를위한주관이무주관인것이다.독자는무주관을 구성함으로써삶

의 의미를 확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읽기 교육은 온관념 구성의 방식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온관념을

구성하는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 읽기의 접근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책을 이해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을 비우는 것이고,그릇된 욕망에 집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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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자아를 덜어 내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그래서 읽기는 마음

을 고요하게 만들고 비우는 일임을 아는 것이다.그리고 대상에 대한 안

목을 넓히기 위한 복수 텍스트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읽어 내는 것이다.

그 읽기의 과정에서 안목을 확장하고,자아를 확립해 내어야 한다.읽기

주체는 안목과 자아를 통하여 대상에 대한 온관념을 구성하는 것이다.

Ⅳ. 결언

읽기 교육은 읽기를 왜 하는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그동안 읽기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무엇이라고 제시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읽기 교육

이 읽기 능력 신장을 강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신장된 읽기 능력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하지 못했다.읽기 교육에서는 읽기를 위한

목적을 분명하게 한 후 학생들에게 읽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온삶을

위한 읽기 여러 읽기 목적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온관념을 구성하기 위한 읽기도 여러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노자 ｢도덕경｣의 인식 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노자는 대

상과 인식자를 구분하고,인식자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

아야 함을 강조한다.이 논의에서는 노자의인식 논리를읽기에 적용하여,

읽기 주체가 글을 읽고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는 안목을 확대하고,자아를

확립하여 온관념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온관념의 구성이 무위자연

적 온삶의 토대가 된다고 보고,읽기 주체는 글을 읽고 온관념을 구성해

야 함을 강조하였다.

온관념은 읽기 주체가 대상의 이치 터득으로 갖게 된 확장된 안목과

확립된 자아를 중심으로 구성한 관념이다.책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책

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아를 반영한 관념은 늘 새롭게 변화한다.그래서

구성된 관념은 읽기 주체의 삶과 깊이 관련된다.온관념은 무위자연적 논

리에 바탕을 두고 구성한 관념이므로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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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상과 화합하여 자아의 변화를 이루고 세상과 자연스런 관계를 유지

하여 삶을 알차게 한다.

온관념의 구성을 강조하는 읽기 교육을 위해서는 읽기 주체가 대상에

대한안목을 확대하는 읽기와 확립된자아를 토대로 관념을 구성하는 방

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읽기 교육이 읽기 능력의 신장을 넘어 온삶을

추구하는 읽기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학생들이 읽

기를해야하는하나의 목적을확립하는것이될수있다.온삶을위한무

위적관념 구성을위한 읽기 교육을위해서는이 논의의관점을확대하고

실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33)

*본 논문은 2011.10.31.투고되었으며,2011.11.03.심사가 시작되어 2011.12.10.

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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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자의 온삶을 위한 읽기 교육 방향 탐색

－노자 ｢도덕경｣의 인식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김도남

온삶은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여 자아를 확립함으로써 가치 있고 만족

스럽게 사는삶이다.읽기 교육은 학생들이온삶을 지향하는읽기를 할 수있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 글에서의 온삶을 위한 읽기 관점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타난 인식 논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노자는 ｢도덕경｣에서 앎을 통하여 조화롭

고 가치 있는 무위적 삶의 실천을 강조한다.독자가 책을 읽는 것도 앎을 통하여

조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독자가온삶을 삶기 위해서는 온관념을구성해야 한다.온관념은 읽기주체가

세상의이치를터득함으로써얻은확장된안목과확립된자아를통하여구성할수

있다.온관념은읽기주체가세상의이치에맞게자신의삶을살아갈수있게하여

삶의 가치와 만족감을 높이는 토대이다.삶의 가치와 만족감은 다른 대상의 삶을

그목적대로이루어주고내삶을온전하게하는조화로움을통하여얻을수있다.

이 온관념은 글을 새롭게 해석하여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변화시킴으로써

구성한다.이는 읽기 주체의 온삶이 글을 읽고 자아를 새롭게 규명함으로 이루어

짐을 의미한다.

온삶을위한 읽기는 읽기 교육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읽기 교육에서는 학

생들에게 온삶을위한 읽기관점을 이해시키고,글을 읽어대상에 대한 안목을터

득하고,자아를 확립하여 온관념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학생들이

온관념을 구성하기위한 읽기관점을 이해하고,이를 실천하기위한 노력을 할때

읽기 교육은 더한층 의미 있게 될것이다.읽기교육에서 온삶을 위한 읽기를지

도하기 위해서는 이 논의를 계기로 세부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탐구가 요

구된다.

【핵심어】읽기 교육,읽기 주체,자아 확립,도덕경,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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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f Reading Instruction for the Reader’s Intact Life

Kim, Do-nam

Thisstudytriedtore-conceptualizeandbroadenreadingeducationby

focusingonLaozi(老子)’sTaoTeching(道德經).Laoziexplainshowto

acquireknowledgeandhow tolivehappily.Thewayof knowledge

acquirementgetsridone’sownselfishnessandthewayofhappylife

removestheavarice.SopeoplerealizetheWuwei(無爲).TheWuweiisto

workeasilybyknownthefundamentalprinciplesofjobandbytreatedin

itsearlystages.

FromtheLaozipointofview,readingwillserveasahefootingfor

thelifeofWuwei.Thereadergoesintotheprinciplesofthingbyreading

bookandaccordingtotheprinciplesheconstructstheideaforthe

workingeasy.TheconstructedideabyreaderforWuweiiscalled‘intact

idea’,whichisbaseson‘intactlife’.

Inthereadingeducationgivessupporttostudenttoconstructthe

ideafor‘intactlife’.Inordertohelpstudentforreading,thefirst,make

studentsunderstandaviewpointofreadingforWuwei.thesecond,do

educatestudentstothediscerningeyeforstudytheprinciplesofthingby

reading.thethird,putstudentstoestablishthetheir’sselfbyintrospect.

Attheend,getstudentstoworkdoconstructintactideaforintactlife.

Thereadinginstructionforintactlifeisinneedoftheseveralresearch

onreadingforWuwei.

【Keywords】ReadingEducation,TheReadingSubject,Self-establishment,

TaoTeching(道德經),Wuwei(無爲)




